
 

 

 

 

 

PRESS RELEASE               배포일자: 24.03.11 

오상헬스케어, 유한양행 자회사 ‘와이즈메디’에 추가 투자…”헬스케어 사업 확장” 

▶ 수액제 전문 기업 ‘와이즈메디’에 110억원 규모 투자 결정…2023년 7월에 이은 후속 투자 

▶ 누적 투자 규모 약 210억 원…22.53%로 지분 확대 

[2024-03-11] 체외진단(IVD) 전문 기업 오상헬스케어(036220, 대표이사 홍승억)가 지난 8일 유

한양행 자회사 ‘와이즈메디’와 약 110억 규모의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22.53%로 지분을 확

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납입일은 3월 14일이다. 오상헬스케어는 와이

즈메디의 지분을 기존의 12.69%에서 22.53%까지 늘리며 유한양행에 이은 2대 주주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지난해 5월 회사는 유한양행과 MOU를 체결했으며 협력의 일환으로 ‘와이즈메

디’에 약 1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와이즈메디’는 2003년에 설립된 수액제 전문기업으로, 쓰리챔버 영양수액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유한양행의 대규모 투자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매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와이즈메디’는 이번에 조달한 금액을 작년 12월에 완공한 신공장의 시설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오상헬스케어가 투자한 약 100억 원도 신공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024년 GMP 승인, 

2025년 허가 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 말부터 정상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정상 가동 

시 생산 능력(CAPA)이 현재 대비 약 6.5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상헬스케어는 이번 투자와 함께 사업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헬스케어는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와이즈메디’의 증설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수출할 예정이다. 

 

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와이즈메디 후속 투자는 오상헬스케어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의 첫걸음”

이라며 “이번 후속 투자를 시작으로 당사와 시너지가 나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처를 모색해 글로

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상헬스케어는 지난 4~5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하였으며 1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 


